
생명 패러다임 정보행태모델

New Information Behavior Model: Life Paradigm Based

이 혁 진 (Hyuk-Jin Lee)*

초 록

21세기에 들어서 인문학계와 과학계가 서로 융합되며 새로운 이론과 모델들이 창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여러 제반분야에서 관심을 받는 이론이 체화된(embodied) 인지이론이다. 본 연구는 이때까지의 정보학 이용자

행태에 대한 메타이론을 간략하게 살피고, 그 한계를 짚어 본다. 다음으로 이러한 체화된 인지이론과 더불어 

정보행위의 주체인 인간이 속하는 생명체에 관한 엔트로피 개념을 도입해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생명 

패러다임 정보행태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검색이라는 개념과 이용자의 행위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고 통합적 패러다임으로서의 새로운 정보검색이론의 담론을 기대한다.

ABSTRACT

Humanities academia and scientific community have been fused together in 21st centurty and 

it creates new theories and models. Among them, the embodied cognition theory has received 

attention in several related fields. This study reviews the major metatheories in information 

user behavior with their limitations. Then, “Life paradigm information behavior model” is suggested 

as a new theory, which communsurates with new era’s request, introducing the embodied cognition 

theory and the entropy concept. By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individual approach to the 

information retrieval and user behaviors, we expect the discourse of the new integrated information 

retrieval parad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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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1세기에 진입한 인문학계는 커다란 사상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철학적 차원에서의 인

간의 정신성과 물질성, 그리고 심과 신의 상호

관계는 데카르트 이후 결론으로 수렴되는 대신

에 더욱 복잡한 논의구조와 다양한 전문분야를 

이끌어가면서 전개되고 있으며, 고인석(1999)

에 따르면 심리철학에 있어서 심신을 구별하는 

이원론을 견지하는 입장은 현재는 거의 사라졌

다. 그 대안으로 비환원적 물리주의가 떠오르

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에서는 “물리적인 차이 

없이 심리적인 차이는 있을 수 없다”라는 주장

을 견지한다. 현대철학의 거두인 Whitehead는 

그의 저서 ‘과정과 실재’에서 “우리는 전통적인 

심신의 문제를 일으키는, 구조를 갖는 사회의 

유형을 고찰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인간의 

정신 활동은 부분적으로는 인간 신체의 산물이

며, 또 부분적으로는 그 신체에 대한 단일의 지

시적 작인이며, 또 얼마간은 그 신체의 여러 물

리적 관계와 무관한 사고작용의 체계이다”라고 

설명한다(고인석 1999, 221). 이러한 철학의 문

제들은 인문학전반에 연관되며, 따라서 문헌정

보학의 문제이기도 하다. 문헌정보학은 저자가 

작성한 텍스트를 비롯한 정보자료에 대한 문제

들을 직접적으로 다루며, 또한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 관한 학문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

은 최근의 철학 및 인지심리학계의 흐름을 바

탕으로 새로운 정보학의 패러다임을 고찰해 보

고자 한다.

1.1 문헌정보학 메타이론

<그림 1>은 지식은 진리와 믿음의 교집합이

라는 인식론에 관한 유명한 플라톤의 다이어그

램이다.1) 문헌정보학에서의 지식은 일반적으로 

어떤 대상을 연구하거나 배우거나 또는 실제 체

험을 통해 얻은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를 뜻한다. 

그리고 정보는 지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서

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지식의 존재기반을 다

루는 영역이 철학의 인식론과 존재론(광의의 

온톨로지)이라 할 수 있는데, 지식의 구조를 매

개로 삼는 정보조직이나 정보검색 분야 역시 거

시적 맥락에서 하나의 지류로 간주할 수 있다. 

Edwards(1997)는 존재론적 지식구조파악과 인

식론적 지식구조파악은 언어의 영역을 넘어서느

냐의 분기점으로 구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존재론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언어에 집중하는 

인식론적 관점을 너머 생물학적, 생태학적, 경

제적, 기술적 요소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와 같

은 에드워즈의 관점에서 볼때 현재 문헌정보학

계의 지식구조는 주로 텍스트를 포함하는 언어

기반의 인식론적 구조에 더 가까울 것이다.

<그림 1> Knowledge by Plato(플라톤)

 1) 본고에서는 지식에 대한 여러가지 정의들중 플라톤의 정의를 선택한다. 지식을 “객관적 의미에서의 지식은 인식하는 

자가 없는 인식이다. 그것은 인식 주체가 없는 지식이다(K. R. Popper, Objective Knowledge: An Evolutionary 

Approach 1972).”라고 정의한 칼 포퍼의 정의와는 다르나, DIKW모델의 일부 개념과는 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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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부에서는 철학과 문헌정보학에서의 

온톨로지를 상이하게 바라보기도 하는데, 결국 

존재론을 정보조직과 검색분야에 응용한 개념

이 문헌정보학에서의 온톨로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여겨진다. 철학에서의 

존재론이 존재하는 모든 실체들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설명을 추구하는 학문이라면, 문헌정보

학과 전산학에서의 온톨로지는 이러한 존재론

의 기본개념을 정보시스템에 적용하여 특정 도

메인내의 정보를 지식수준의 개념과 관계로 파

악, 조직하는 목적을 가진다. 그런데 인간의 지

식과 개념수준의 정보를 연구하는 것은 결국 인

식론으로 환원, 이러한 맥락에서 플라톤의 다

이어그램 <그림 1>을 다시 살펴보면 지식은 진

리와 믿음의 교집합, 다시 말해 존재론과 인식

론의 교차부분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즉, 현재 문헌정보학에서의 온톨로지의 궁

극적 지향점 역시 ‘진리’와 ‘믿음’의 교차지점을 

보여주는 특정 도메인내의 지식시스템이라 간

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류의 전반적인 지식

에 대한 접근이라는 맥락에서 문헌정보학계의 

지식에 대한 철학적 배경은 어떠한 식으로 진행

되어 왔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고, 앞서 언급한 

도메인기반 온톨로지는 어떠한 흐름에 속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Talja, Tuominen, and Savolainen(2005)은 

심리학과 교육학의 메타이론을 구분한 Gergen 

(1999)의 연구를 바탕으로, 정보학에서의 메타

이론을 세 가지로 구분했다. 즉, 구성주의에 기반

한 인지적 관점(constructivism 혹은 cognitive 

constructivism), 집산주의 혹은 사회적 구성주

의(collectivism 혹은 social constructivism), 

그리고 사회 구성주의(constructionism)가 그

것이다. 이 세 가지 메타이론들은 각기 다른 관

점에서 ‘지식’을 파악하고 구성해 나간다. 우선 

구성주의에서의 개인의 지식구조와 정신모델

은 현실을 파악하고 구성할 때 외부세계(사회)

와의 구조적인 관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이 관점은 지식은 외적인 실재를 그대로 담아

낸다는 전통적인 데카르트적 인식론이 계속적

으로 교육을 잘못 이끌어간다는 믿음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데카르트적 인식론에 대안이 되는 

인식론의 관점에서 지식은 더 이상 절대적인 실

재가 아니다. Leslie, Steffe, and Gale(1995)은 

다시 말해 지식은 개인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

로서 개인이 세계‘에 대한’ 의미를 창출하는 것

이지 세계‘로부터’ 발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

명한다.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정보는 알약처럼 

삼키면 바로 개인의 머리에 같은 형태로 저장되

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인 인간 개개인에 

따라 그 형태를 유연하게 바꾸어 나간다. Kelly, 

Piaget와 초기의 Bruner가 발전시켰으며, 정보

학계에서는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인지적 관점

을 발전시켜 왔다. 대표적인 학자들로 Brookes, 

Todd, Belkin, Ingwersen, 그리고 Kuhlthau가 

있다.2) 두 번째로 후기 Bruner와 Vigotsky에 기

초한 집산주의(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 지식이

란 원래부터 사회적이며 인간의 마음이 외부세계

 2) 하지만 이는 인지주의(Cognitivism)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인지주의는 인공지능에 큰 영향을 준 이론으로 인간

의 정보처리와 컴퓨터의 정보처리사이의 관계의 직접적인 비유를 이끌어낸다(Ingwersen 1992, 19-25 & 227). 

문헌정보학에서의 구성주의 인지적관점은 이와 달리 개개인의 인지주체들의 마음이 내부 현실과 외부 현실을 

구성하는 과정을 분석, 이로 인해 지식이 인식주체에 의해 적극적으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주요중점을 둔다 

(Talja, Tuominen, and Savolainen 2005,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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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관계를 통해 현실을 구성하지만, 이러한 

정신작용은 사회적 관습, 역사, 그리고 중요한 

타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Hjorland, Albrechtsen, 

Rosenbaum과 Taylor 등이 대표적인 문헌정

보학계의 집산주의학자들이다. 예를 들어 도메

인 분석은 이 메타이론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 구성주의에서는 지

식이란 실체에 대한 믿음인 사회적 관습으로 

구성되는 것보다, 맥락(context)속에서 구성되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Talja, Tuominen, and 

Savolainen(2005)은 Gergen(1999)을 인용, 이 

맥락에서의 지식구조의 형성은 개인과 사회사

이의 끊임없는 상호(맥락적) 담론(discourse)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 맥락에서 초점은 

언어적 분석에 놓여진다. 즉, 인지적인 공간이

나, 인지적 기능, 정신적 모델 등은 중요하지 않

다. 즉, 마음과 언어를 분리하는 이 관점에서는 

언어자체가 자아와 지식, 그리고 의미를 구성해 

나간다고 믿는다. 앞에서 설명한 두 가지 메타이

론과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개인이나 집단의 지

식체계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Bakhtin, Wittgenstein과 

Foucault 등이 대표철학자들이며 문헌정보학에

서는 Blair, Frohmann, Given과 Talja 등이 속

한다(Talja, Tuominen, and Savolainen 2005). 

하지만 소개한 세 가지 흐름의 메타이론은 

각각 약점을 지적 받아 왔다. 예를 들어 인지적 

관점을 비판한 Sampson(1993)은 이러한 관점

은 여러 사회문화적 제반 사항들(성별, 계급, 인

종, 사회적 문화적 맥락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개개인의 인지적 능력이 생물학적으로 동일하

다는 관점에서 파악한다고 주장한다. 집산주의

에 대한 비판은 주로 도메인의 성격규정자체가 

모호하다는 데 있으며, Talja, Tuominen, and 

Savolainen(2005)에 따르면 사회적 구성주의

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은 사실은 이 맥락이 극

단적으로 언어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사회적 구성은 언어뿐 아니라, 외부사회와 개

인의 체화된 상호관계로도 분명히 구성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세 가지 메타이론들 중 비교적 

최근의 흐름인 사회 구성주의에 대한 비판은 

차세대 메타이론의 등장을 함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 새로운 틀, 생명 정보행태모델

이와 관련해 최근의 철학계와 인지심리학계

의 흥미로운 흐름과 관련된 연구로 Bates(2005)

의 이론연구가 있다. 그녀가 소개하는 Reusch와 

Bateson의 이론에 의하면 검색에는 가치탐색과 

정보탐색이 있는데 가치탐색은 이용자 자신이 

원래 알고 있던 기존의 ‘가치 혹은 믿음(<그림 

1>의 belief)’에 부합하는 정보를 추가하는 과정

이고, 정보검색은 어떤 새로운 ‘사실 혹은 진실

(즉 <그림 1>의 truth)’을 얻는 과정이다. 즉, 가

치탐색의 경우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낯섦이 추

가되지 않는다. 이 경우 어려움 없이 정보는 이용

자의 지식(knowledge)영역3)에 쉽게 추가된다. 

문제는 정보탐색의 새로운 ‘사실(진실, truth)’

의 추가의 경우 발생한다. 즉 지식영역에 기존

의 믿음에는 없는 사실영역에서 새로운 정보가 

 3) <그림 1>의 Truth와 Belief의 교집합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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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되는 경우이다. 이 때 불안감, 불편함, 그리

고 낯섦 등이 인간의 지식체계로 그 사실이 추가

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이 Bates나 Case(2005)

의 생각이다. 이는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Tague- 

Sutcliffe(1995)는 <그림 1>의 교집합 부분인 

지식에 대한 정의를 개인의 정보에 대한 이해

도와 외적세계의 존재상황이 일치하는 상태로 

설명한 바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정보검색 혹

은 정보행태 모델들은 이러한 두 종류의 검색

(탐색)들을 올바르게 포괄하고 있을까. 현재의 

정보검색 패러다임으로는 아직 통합적이며 포

괄적인 이론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Case(2005)는 현재까지 나온 정보이론 틀로는 

설명하기 힘든 이용자들의 정보행태를 크게 다

음의 세 가지 가설로 분류했다.

1. 사람들은 정보탐색(information seeking)

을 포함한 모든 인생의 영역에서 ‘(쉽게) 

만족하기 마련이다’. 이는 정보탐색도 예

외는 아닌데, 이러한 ‘만족이론’은 Simon 

(1976)이 설명한 것으로, 그에 따르면 의

사결정시 사람들은 그들의 목적에 적당히 

괜찮은 선택을 하며, 또 다른 가능하거나 

알기 쉬운 선택지들의 모든 가능성을 타진

해 보려 하지는 않는다. Dervin(1983) 역

시 그녀의 Sense-making이론에서 이용자

들의 요구는 단지 그들의 생활에서 적정

선에 그친다고 설명한다. 즉, 이용자의 정

보요구는 완벽하거나 가능한 모든 정보를 

찾기 위한 광범위한 수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사람들은 그들이 모르는 것에 대한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반면,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과대평가한다. 또한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실에 대한 정보를 상상하기 힘들

어하는 반면, 그들이 아는 사실은 매우 선

명하고 현실적으로 느낀다.

3.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경험은 사람들에게 종

종 감정적으로 위협적인 일이다. 가치탐색

(value-seeking)은 친근한 정보에 대한 

검색행위이며 이에 반해 정보탐색(infor- 

seeking)은 낯선 것에 대한 검색이라고 할 

때, 새로운 지식은 항상 놀람을 가져올 수 

있으며 그러한 경험은 때때로 불쾌한 것이 

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우리가 아는 앎, 

그 자체라면(we are what we know)”, 

우리의 자아에 대한 감각이 부분적으로 

우리의 세계/외부에 대한 지식체계에 근

거하고 있다고 상정하면, 그러한 기존 지

식에 대한 변화는 우리의 자아감각(자아

의식)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용자들의 정보행태들에 관련된 의문

점들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이정모(2010)

는 최근의 과학계와 인문학계의 흐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인간의 모든 고차적 생

각, 언어, 기억, 그리고 각종 활동은 추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과거에 자신

의 몸을 움직여서(embodied) 활동한 감각-운

동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다. 즉, 몸 활

동을 떠난 추상적 마음, 인지란 없다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활동은 인류 진화 과

정에서 인공물과 (돌도끼, 휴대전화, 컴퓨터, 내

비게이션과 같은 하드 인공물, 그리고 법, 경제, 

교육 체제 등의 개념적, 소프트적 인공물) 더불

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몸 

활동 바탕에는 언어화하기 힘든 다양하고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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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인 감성적, 정서적 측면이 늘 개입되어 있

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은 일명 기계론적 

‘서비스 가설’과는 다르다. Escarpit(1995, 62)

는 ‘서비스 가설’에 대해 “제공해야 하는 서비

스는 가장 신속하게, 가장 경제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충실하게 정보원의 메시지가 

담고 있는 정보를 수신자에게 전달하는데 있

다”라고 설명한다. 이것을 정보검색행태와 평가

에 적용하면 가장 빠르게(efficiency) 가장 적확

한 정보를(precise) 가장 많이(relevance) 검색하

는 틀로 볼 수 있다. 정보학에서 추구하는 이 패

러다임에서 볼 때 상술한 Case(2005)가 언급한 

‘이해되지 않는 정보이용자의 행태’는 설명하기 

힘들다. 또한 현재 정보학의 정보행태 이론의 거

시적 관점에서 보자면 Belkin 등으로 대표되는 

인지론적 관점 등은 사실상 이러한 가설을 보조

해주는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달리 말하자면 정

보원이 채널을 통해 표현하고자 보내는 신호들

이 허용하는 만큼 정보원의 예측 불가능성을 수

신자의 관점에서 제거해야 하는 것이 정보행위

의 궁극적 목표가 된다. 

Escarpit(1995)는 이러한 기계론적 도식은 

경로 전후에 있는 심리적, 사회적 측면을 전적

으로 무시한다고 주장한다. 정보의 수학적 이론

은 특히 Shannon 이후의 커뮤니케이션 기구의 

작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기여

를 했다. 그러나 하드웨어(즉 기계)의 지배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작용전체를 

원만하게 작동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 작용체계를 소프트웨어라 하는데 인류가 정

신과 물질이라는 그릇된 이분법에서 해방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Escarpit(1995)에 

따르면 그러나 산업사회이후 인류는 이윤에 전

적으로 의거하며 기꺼이 고전적인 이분법으로 

돌아가려 해 왔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분법은 

인간들의 논쟁에서 기계의 무죄, 혹은 중립성을 

꾀할수 있기 때문이다 (즉, 기계의 책임은 기계

론적인 도식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그것이 바

로 ‘서비스 가설’이 주장하는 바이다. 즉, 정보를 

전달하는 우체국 지구원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생각한 바를 책임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렇

지만 우체국의 행정직원으로서 그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정보를 책임져야 한다. 즉, 발신자의 

사고를 “알리는 데” 기여해야 한다(Escarpit 1995, 

63-64). 이것은 앞서 언급한 Edwards(1997)의 

분류에 따르면 언어의 영역인 인식론을 넘어 존

재론적 지식구조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으로 표

현할 수 있다. 이러한 체화된 인지이론의 도입

을 위한 잠정적인 요구는 기존의 Dervin(1999)

의 Sense-making 이론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Dervin에 따르면 Sense-making은 인간 주체

의 복잡한 이론들을 고려해 정신분석적 이론제

시들을 위한 메타이론적인 토대들을 세우는데, 

이는 사람들이 종종 그들의 비논리적인 영역들 

(unarticulated realms of their beings), 즉 감정

적이거나(emotional), 정신적이거나 (spiritual), 또

는 무의식적으로 체화된 (embodied unconsioucs) 

영역들을 잠정적으로 혹은 최소한 부분적으로 

명확히 설명하기 힘들어한다는 가정을 받아들

이기 위함이다. 하지만 기존의 이론들은 응용

을 위한 구체적인 모델제시가 아닌 메타이론적

인 배경제시나 문제제기에 그치고 있다. 

본 논문은 정보학적 측면에서 이러한 가설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틀로 ‘생명 정보행태 모

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 기존

의 정보검색 패러다임인 빠르고, 정확하게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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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검색결과를 추구하거나 또 다른 접근방법인 

검색결과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에 대한 분석

으로 설명하기 힘든, Dervin 등이 지적한 비논

리적인 영역들을 설명하려면 인간의 정보행태

의 총체적인 변수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된

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데 1.1장에서 살펴보았듯 기존의 문헌정보학의 

지식획득에 대한 메타이론들에 대한 지적은 언

어뿐 아니라, 외부와 개인의 체화된 상호관계

가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

으로 인간의 정보탐색 행위를 체화된 인지이론

의 관점에서 고찰하면 상호 연관된 세 가지의 

주요 요소를 파악해 볼 수 있다. 체화된 인지이

론에서 볼 수 있듯 인간의 정보검색 행위를 포

함하는 모든 고차원적 인지 활동은 그 자신이 

몸(육체)을 움직여서 활동한 감각과 경험에 의

지하며, 이러한 몸 활동의 기저에는 역동적인 

감성적, 정서적 측면이 깊이 개입되어 있다. 이

를 정보검색행태라는 특정활동으로 대입시켜 

변수를 살펴보면, 정보이용자의 검색행위에 의

한 검색결과의 변화, 육체적 상태의 변화, 그리

고 감정적 상태의 변화로 파악된다. 이를 뒷받

침하는 이론의 기본틀은 엔트로피 개념에 의거

하는데, 열역학자인 Erwin Schrödinger는 그

의 저서 ‘생명이란 무엇인가’에서 생명은 자신

의 엔트로피를 낮추거나 유지하기 위해 엔트로

피를 내보내며 더 적극적으로는 부엔트로피를 

받아들이며 이를 저장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Fisher 2009). 생명체는 태양에너지와 영양이

라는 에너지를 받아 신진대사를 통해 주위 환

경에 열과 엔트로피의 같은 양의 에너지를 방

출하는 것이다. Schrödinger에 따르면 물리법

칙에 의해 지배되는 사건들이 무질서한 이유는 

분명한데, 이는 엔트로피 증대의 법칙 때문이

다. 새로운 생명 정보행태 모델은 기존의 기계

론적 정보이론이나 이용자를 포함하는 인지론

적 관점을 포함하거나 보충하는데 그치지 않고 

엔트로피 이론을 응용, 정보검색행위에 대한 

인지적 정보처리과정, 이용자연구, 감성연구 등

을 아울러 설명할 수 있는 통합 패러다임을 제

시하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엔트로

피 법칙을 이용자의 육체, 감성, 그리고 검색활

동에 각각 대입, 이를 포괄해 내는 모델을 제시

한다.

 2. 검색 엔트로피, 육체 엔트로피, 
감성 엔트로피

정보의 속성에 관해서는 여러 논의들이 있어 

왔다. Shannon의 정보 엔트로피 측정이론에서

는 정보의 엔트로피의 수치를 확률적으로 계산

한 바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Shannon의 엔트

로피 개념이 아닌 일반적인 검색의 무질서도라

는 정의를 적용, ‘검색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적

용한다. Shannon의 정보이론에서는 정보의 내

용이나 인간 감정의 작용 등에 관하여는 논의

하지 않으며, 정보를 순수하게 공학적으로 다

루어 그 형식적 외관, 즉 부호화(符號化)된 정

보의 전달 등에 관해서만 논의한다. 다시 말해, 

Shannon의 정보 엔트로피 개념은 정보를 운반

하고 있는 기호의 확률적 성질에 착안한 것으로 

정보량의 불확실성과 등가인 개념이지만, 본 연

구에서의 검색 엔트로피는 이와 달리, 정보검색

시 나타나는 일반적인 정보의 무질서한 상태의 

정도라는 포괄적인 정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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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조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정보를 이용

할 경우의 상태나 정보검색의 결과의 상태 역시 

포함된다. 이 정의를 사용하기 전에 검토할 사

항이 있는데 열역학계에서의 전통적 의미의 엔

트로피는 무질서의 정도만을 뜻하지는 않으며 

엔트로피 증대법칙으로 규정되는 엄밀하게는 

‘물질과 열’의 성질을 보여주는 물리량이다. 사

회이론에서도 엔트로피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증대법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엄

밀하게 열역학의 전통적 정의와 같은 의미는 

아니며, 이런 이유로 일과 정신의 문제에서 엔

트로피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

장하는 의견도 있다. 때문에 엔트로피라는 개

념의 일반화의 오류를 명확히 지적한 바도 있

다(이덕환 1999). 반면 이러한 열역학분야의 정

의를 벗어나 철학분야에서는 엔트로피 개념에 

대해 오래 전부터 논의해 왔다. 20세기 초의 현

대철학자인 Whitehead는 엔트로피뿐 아니라 

반엔트로피(negative entropy) 혹은 신트로피

(anti entropy)의 개념으로 생명을 설명한 바 있

는데 이 개념은 중요하므로 일부분을 소개한다.

화학적 생물학적 질서의 형성 경향과 엔트로피

의 법칙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간략히 설명될 

수 있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열의 

흩어짐, 즉 에너지가 평행 상태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계의 구조화나 질서화

로의 진행이 아니라 무질서화 구조의 해체로 진

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열역학적 진화

를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위는 평형에서 

혼돈적으로 거동한 것이다. 엔트로피가 무질서

로 흐르는 경향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 에너지의 

흐름이 구조의 해체, 즉 계가 확률적인 평행상태

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물학적 질서

형성의 경향 즉 자기조직화의 경향은 엔트로피

와 모순된다. 왜냐하면 결국 확률적으로 최대한

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평형근방조건에 다다르

면 거기에 어떤 상관과 짜임새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물조직의 질서화 경향이 엔

트로피 법칙과 모순됨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

인 원인은 생물체의 개방성이다. 엔트로피의 법

칙은 닫힌 계에 대해 적용되는 법칙이지만 생물

체가 존재하는 우주는 열린 계로서 작동한다. 

그래서 Schrödinger는 이러한 엔트로피의 개념

을 극복하고자 생명체는 반엔트로피 엔트로피 

혹은 신트로피를 먹고 생명고유의 질서를 유지

한다고 말한 바 있다. Claparede (1961)는 유기

체의 욕구가 불평형의 표현이고 만족이란 바로 

재평형화되었다는 지표라고 보았다. 또한 유기

체의 외적 행동은 순간적인 불평형과 평형화의 

회복이 연속되면서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았다

(박휴용 2003, 111).

이와 같이 Whitehead는 엔트로피를 단순히 

개념일반화의 오류가 아닌 열역학분야와 차별

되는 열린 계에서의 질서와 무질서도, 무엇보

다 생명체의 계로 개념을 확장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4) 또한 고인석(1999)에 따르면 인

 4) 이렇게 유기체로 구성된 생명체는 기계와 다르다. 그것은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인다. 생명체는 열역학 제 2법칙과 엔트로피 증가에서 파생되는 운명의 파고에 맞서 싸우며 존재한다. 열역

학 제 2법칙이 말하는 것은 우주의 질서가 무질서로 가는 방향을 말하며 복잡한 상태에서 단순한 상태로 변화하

려는 특성이다. 엔트로피 증대의 법칙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이 팽창하면 할수록 무질서한 방향으

로 나아가는 에너지의 특성을 말한다. 나무를 태우면 재가 된다. 그러나 그 재는 다시 나무가 될 수 없다. 이것이 



생명 패러다임 정보행태모델  225

간의 몸은 물리적으로 닫힌 계(physically closed 

system)가 아니라 끊임없이 그것을 둘러싼 외

계 즉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열린 계이다. 그는 

현대의 심리철학의 한계성은 바로 심신(정신적

인 것과 물리적인 것)의 논의에 있어서 ‘身’의 

범주를 ‘하나의 몸’이라는 테두리에 가두어 두

고 바라본다는 것으로 지적한다.5) 본 연구에서

는 모든 정보활동은 열린 생명계에 속하며 검

색 엔트로피, 육체 엔트로피, 그리고 감성 엔트

로피가 모두 포함된다고 간주한다. Ma(2012)

에 따르면 정보학의 기본이론인 Shannon의 엔

트로피 개념과 몇몇 연구에서 이 개념과 관계 

지어 이야기하는 Uncertainty 개념은 기계적 

단방향 커뮤니케이션일 뿐이다. 즉, 하나의 메

시지에 들어갈 수 있는 정보량의 비트수가 정

보이론 엔트로피의 기본개념으로 Shannon의 

정보 엔트로피는 정보이용자의 정보행태를 설

명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없으며, 이는 정

보자체의 기계적 단방향 속성을 계산하는 공

식일 뿐이다. 이와 달리 본고에서의 검색 엔트

로피는 기호자체의 정보량이 아닌, 정보검색

행위에 대한 인지적 정보처리과정의 결과로 

감소되는 엔트로피를 뜻한다. 또한 육체 엔트

로피는 정보검색이나 조직활동으로 발생하는 

육체적, 물리적 에너지소모량을 뜻하며, 감성 

엔트로피는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감성적 에

너지 소모량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육체와 감

성 엔트로피를 합쳐서 몸 엔트로피라고 부르

기로 한다.

앞서 소개한 철학적 배경과 인지심리학계의 

체화된 인지이론을 결합해 보면, 정보와 생명 

현상(혹은 몸-육체)의 엔트로피로 현재의 정

보행태이론의 고민을 설명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즉, 정보처리과정에서의 -엄밀히 말하면 

지식의 조직과 생성과정내에서의- 인간과 정보 

또는 가치사이의 엔트로피의 총량은 비교적 일

정하다고 볼 수 있다.6) 그런데, 각각의 엔트로

피는 증가하는 단방향으로 흘러간다. 이러한 엔

트로피 법칙은 여러 정보양상을 설명할 수 있으

며 정보행태에 관한 다음의 중요한 사항을 함의

하고 있다: 1) 어떠한 과정에서 엔트로피 증가

가 작다는 것은 그 과정의 에너지 효율이 좋다

는 것을 뜻하며, 2) 고립계가 아닌 (열린)계의 

엔트로피는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같은 맥락에서 ‘생명’은 Whitehead가 소개

한 대로 반엔트로피의 움직임이며,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인간의 정보검색이나 조직활동 역시 

반엔트로피적 움직임이다. 즉, 운동성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는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인 것이다. 

이러한 인위적인 운동은 단지 뇌의 정보처리뿐 

아니라, 감정, 근력 등의 몸7)의 총체적인 에너

지방출을 의미한다. 이 경우 Case(2005)가 소

개한 문헌정보학계에서 설명되지 않고 있는 세 

가지 가설8)의 이유가 설명된다. 즉, 이용자 A

바로 엔트로피 증대의 법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칙을 거스르는 존재가 있다. 그것이 바로 생명체이다. 생명체는 

무질서와 혼돈의 세계에서 질서와 조화의 세계를 추구한다. 생명체는 스스로 조직하는 체계이며 그 구조가 외부

의 인과적 법칙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체계내부의 구조적이고 사회화된 질서에 의해서 그리고 

체계외부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성립된다(화이트헤드 연구 5집, 127-128).

 5) 인간의 신체란 일반적 환경의 보다 고도로 조직화된 직접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고 … 따라서 인간의 정신성을 

조명하려면) 그를 둘러싼 전체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 있는 인간의 신체를 고려해야만 한다(57).

 6) ‘비교적’이라는 의미는 열역학의 정의와 달리 열린 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7) 김용옥(1998)은 이를 “MOM”이라고 지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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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정 정보를 검색할 때 시작단계에서 완벽한 

정보를 찾으려 노력한다고 가정할 때, 이는 동

시에 반엔트로피적인 생명의 움직임의 시작점

이기도 하다. Belkin의 ASK 이론(1982)으로 대

표되는 이용자 검색의 시작단계에서 ASK상태의 

검색 엔트로피의 총합이 1이라고 가정하고 검색 

엔트로피 변수를 H라고 하면 특정 시간이 지나 

정보검색을 통해 원하는 정보량의 일정량의 정

보를 (예를 들어 70%) 찾았다고 가정할 때 검색 

엔트로피의 양은 1-H (감소된 엔트로피(정보

량))이 된다. 이 때 그 시점까지 사용한 에너지

를 E라고 하면, 에너지의 총합을 1이라고 할 때 

A는 이 시점에서 1- E의 에너지를 보유하게 된

다. 여기서 에너지의 개념은 심신의 에너지 모

두를 포괄하는데, 이는 육체적 그리고 감성적 

에너지로 구성된다. 그런데 문헌정보학에서는 

그간 이 두 종류의 에너지 개념을 정보학의 지

류인 이용자연구로 파악하고, 그에 속하는 감정, 

만족도, 용이도 등의 개념을 각각의 부차적 지

류로 개별적으로 연구해 온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인지심리학의 체화된 인

지개념(embodied congnition)과 엔트로피라

는 개념에 기반한 모델인 생명패러다임 정보행

태모델을 제시한다. 이용자 A의 정보검색의 예

로 돌아가, 찾고자한 70%의 정보를 찾았다고 

가정해 보자. 이 시점에서 70%의 검색 엔트로

피가 감소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30%의 유

용한 정보가 남아 있다. 하지만 정보처리과정

을 뇌라는 인지적인 관점에만 집중해서 분석하

는 이전의 틀로는 Bates의 가설처럼 이용자가 

도중에 30%의 더 확실하고 고급인 정보를 찾

지 않으려는 행위는 명쾌히 설명되거나 분석될 

수 없다.9) 이 경우 새로운 모델을 적용시켜 설

명해 보면 이용자 A는 70%의 정보를 찾는 과

정에서 동시에 1-E의 감소된 심신에너지를 가

지게 된다. 정보처리과정에서 필요한 검색 엔

트로피는 감소시켰지만, 에너지 소모로 인한 A

의 몸 엔트로피는 반비례하는 결과를 낳게 된

다. 여기서 반엔트로피적 생명의 움직임은 증

가한 몸 엔트로피를 감소시키는 쪽으로 흐른다. 

다시 말해 육체적으로 감성적으로 몸이 쉬는 

쪽의 경향을 띠게 되는데 따라서, 이 시점에서 

정보검색의 양이나 질과는 무관하게 혹은 무관

해 보이게 정보검색 행위는 중단된다. 물론 이

러한 경향은 아직 일반화시킬 수 없고, 이용자 

그룹의 특성과 검색환경 등 여러 요인이 작용

할 수 있어,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일 수 있는 이러한 정보처리량과 

에너지의 관계가설은 그렇지만 그동안 이론적 

틀로 제공되거나 실제적 연구가 이뤄진 바가 

없다. 하지만 2012년 ‘정보와 에너지 증감의 관

계’에 대한 최신 연구가 일본의 연구진과 독일

의 에릭 루츠 연구팀에 의해 학설로 발표되었

다.10) 이 연구들은 란다우어 원리, 즉 정보량를 

처리할 때 물리적이고 일정한 열에너지가 발생

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험을 통해 입증해냈

다. 이 실험은 결국 정보처리에 따른 반비례 에

너지 엔트로피 증가법칙이 옳음을 수치로 보여

 8) 최소한의 노력으로 적당한 정보를 얻는다, 모르는 것에 대한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과대평가한다, 새롭고 낯선 정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9) 그렇기에 Bates 역시 그녀의 논문에서 “설명할 수 없다고(not explained)” 언급했다(Bates 2005).

10) Shoichi 외 일본 연구진의 최초의 “맥스웰의 도깨비” 실험결과(2010)와 Antoini 외 독일 연구진의 후속연구(2012)

는 평균적으로 1비트의 정보를 지울 때 최소한 ‘란다우어 한계’ 만큼의 열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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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다. 이러한 최신 연구결과들은 정보가 

지워질 때(정리될 때)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방

출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를 정보 이용자의 체내에서 일어나는 정보처리

과정으로 적용시켜 본다면, 뇌에서의 정보처리

이건 감각기관의 정보처리이건 정보를 처리 혹

은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이용자의 총체

적 ‘몸 엔트로피’가 일정한 정보처리 양의 증가

에 따라 일정량 증가하는 확률적 수치의 계산

이 추후연구로 가능할 수도 있다.

몸 엔트로피중 육체 엔트로피와 함께 또 다

른 축인 ‘감성’은 그 명확한 정의를 위한 논의가 

현재진행중이다. 정찬섭(1988)은 객관적인 검

증 과정을 통하여 정제된 개념들만을 적자개념 

(嫡子槪念)으로 수용하는 심리학에서 기분이

나 느낌과 같이 막연하고 광범위한 심리 상태

를 지칭하는 감성이라는 용어는 아직 하나의 

개념으로서 확고한 신분과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했으며, 감성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

의는 현재도 여전히 논의중이다. 예를 들어 권

오연(2007)은 감성과 가까운 개념인 정서개념

을 설명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정서가 어

떤 대상이나 상황을 지각하고 그에 따르는 생

리적 변화를 수반하는 복잡한 상태라는 것에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그러므로 정

서는 기본적인 감정들, 감정들의 혼합과 충동 

그리고 이들의 상호 작용들이 포함된다”고 주

장했다. 계속해서 그는 이러한 정서는 심리적 

상태의 측면들 가운데 감성에 가장 근접해 있

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나, 엄격히 말해서 감

성은 정서를 내포하고 있는 상위 개념이라고 

보았다. 본고에서 감성 엔트로피는11) 이러한 

권오연의 정의를 적용, ‘어떤 정보행위 혹은 상

황에 따른 생리적 변화를 수반하는 심리적 상

태에서의 엔트로피량’으로 규정한다. 이런 관점

에서 보자면, 텍스트는 저자의 의도와 독자의 

해석에 의해 그 의미가 결정되며 양자가 모두 

몸을 가진 사람이란 관점으로 파악한다면 객관

적 정보뿐 아닌 감성과 (특히 독자의 경우) 육

체적 피로도 등의 요소가 정보처리과정에서 등

한시 될 수 없음은 자명해 보인다. 이러한 요인

들은 앞으로 점점 많은 멀티미디어요소를 갖추

게 될 전자책 등의 멀티미디어 매체의 경우 더

욱 중요해질 것이다. 즉, 정보행태에서 기존의 

정확률과 재현률 중심의 패러다임이 아닌 감성

의 변화도 역시 중요한 핵심요소가 된다. 이러

한 감성정보 역시 몸 엔트로피의 변화를 가져

오며 이용자의 행태에 매우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이런 틀을 정보행태에 적용해보면, 즉 ‘정

보량'에만 관심을 가지는 패러다임은 지양해야 

하며 정보통신 이론가들의 기계론적 도식은 부

분적인 정보이론에 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정보통신 이론가들은 정보원보다는 경로(채

널)에 관심을 갖지만 그들도 메시지를 전송하

는 경로를 결정하는 것은 ‘정보원’(즉 정보창출

자인 인간, 문헌작성자, 화가)이라는 사실을 무

시할 수 없다. Escarpit(1995, 61)에 따르면 인

간적 사고는 (동물의 신호- 예컨대 꿀벌의 신

호와 달리) 주변 환경을 몸짓과 언어로 지배하

는 능력, 즉 ‘신체'로 표현되는 창조의 특정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이는 코드와 무관한 문제

11) 영어로 Emotion Entrophy라고 명명했으나 감정을 포괄하는 ‘감성’의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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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오히려 행태의 본질은 코드를 혁신시킬 수 

있는 침해에 있는 것이다.  필자는 기계론적 이론

가들은 비기계적인 모든 요소들을 우연으로 처

리하면서 부분적인 이론(기계론적)만을 제시하

는 한계를 지니며, 그들의 주장에는 경험론적 인

식과 철학적 사변을 포함하는 다양한 일반 철학

의 영역이 빠져 있다는 Escarpit(1995)의 주장

에 동의한다.

결론적으로 감성 엔트로피와 육체 엔트로피, 

그리고 검색 엔트로피를 포괄한 모델을 생명 

정보행태 모델이라 정의하는데 여기서 생명이

라는 단어는 세 가지 개념이 모두 총체적으로 

공평하게 생명체의 몸에 갇히고 몸에서 나오는 

정보검색 활동에 기반한 모델이라는 의미를 가

진다. 즉, 정보검색행위를 객관적인 정보처리과

정과 뇌의 인지과정, 그리고 이용자연구로 개

별적으로 고찰하는 것 대신에 이들을 단일한 

통합된 틀로 보는 관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통

합 패러다임에 기반한 정보학담론의 고전적인 

문헌정보학의 기계(검색도구, 조직도구)와 이

용자(이용자연구) 그리고 인지연구(감정측정, 

불확실성 등)를 통합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특정 외부 환경 요소

가 영향을 줌에 따라 이용자의 행태가 변화하

는 양태를 구체적으로 분석, 연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는 감

소된 검색 엔트로피(정보의 확실성증가)가 더 

중요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반엔트로피적인 몸 

엔트로피(정보의 불확실성의 증가와 반비례)가 

더 중요해질 수 있다.12) 즉, 현재의 정보학 틀로

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거나 설명하지 못하는 ‘최

소한의 노력모델(Least Effort model)’과 ‘정확

률-재현률 상승추구모델’간의 상충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양자 중 어떤 것이 더 ‘좋은 모델’이

란 개념 대신 특정 검색환경에서 ‘가장 최적화

된 곡선’이 부각되게 된다. 예를 들어 엔트로피

와 반엔트로피의 과정을 곡선으로 일반적으로 

묘사하면 <그림 2>와 같다. 가로축은 시간, 세로

축은 엔트로피량이다.

<그림 2> 엔트로피 & 반엔트로피 곡선

이에 검색 엔트로피와 몸 엔트로피의 관계를 

다음의 3차원 좌표축으로 설명할 수 있다(<그

림 3> 참조). 세 번째 좌표축은 ‘정보이용자의 

노력량(검색, 인지, 육체)’이다. 즉 정보검색, 인

12) 현대 철학의 거두인 화이트헤드 연구에서 저자인 전철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것을 분석하는 

것은, 마치 사진사가 아름다운 풍경을 한 장의 사진에 담는 것과 유사하다. 분석은 대상을 얼려버릴 때에만 가능하

다. 분석하기 위해서는 죽여야만 한다(주: 생명체를 측정하거나 해부하는 데에는 분할의 (즉 공시적인) 작용이 

필요한데, 이는 생명체의 본성에 대한 부정이다. 왜냐하면 생명의 본성속에는 개념이나 형식적 패턴 또는 보편적

인 것에 대한 완강한 거부, 그러므로 지성에 대한 완강한 거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오영환 1998, 262)). 거기에는 

추상만 있을 뿐이다. 우선 추상을 통하여 시간의 단위는 ‘순간'(instant)으로, 공간의 단위는 ‘지점'(point)으로 파

악되기에, 모든 살아 움직이는 것은 궁극적으로 일정한 시공을 점유하는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 이러한 시공

의 자리는 추상에서만 가능하다(전철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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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육체적 노력량을 포괄하는 3차원 좌표가 된

다. 이런 경우에는 두 선의 접합점의 의미가 ‘최

적 정보검색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그림 3> 검색 엔트로피 & 몸 엔트로피 곡선

이 모델 중 ‘몸 엔트로피’를 감성 엔트로피와 

육체 엔트로피로 분리하면 <그림 4>와 같은 예

를 추정할 수 있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인 육체 

엔트로피가 시간이 지날 수록 상승하는데 반해, 

‘생명’의 움직임에 속하는, 즉 인위적인 행위의 

결과인 검색 엔트로피와 감성 엔트로피는 정리

되면서 감소됨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림 4> 검색 엔트로피, 감성 엔트로피, & 

육체 엔트로피 곡선

본 모델에서는 텍스트, 도상, 청각 등 다양

한 형태의 정보와 인간 사이의 접점의 양태가 

가시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 텍스트 정보라는 

한가지 예를 들어 보면, 정보의 양태는 저자의 

특정 시점의 관점을 떠나 시공간의 영향 아래 

통시적으로 변화한다. 이용자 양태의 경우는 

더욱 민감하게 변화해 간다. 즉 같은 문헌과 

같은 이용자라 할지라도 시공간의 변화 아래 

특정 문헌정보와 이용자의 관계는 이렇게 양

쪽 모두 계속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때 그때 

생겨나는 가변적 관계라 할 수 있다(<그림 5> 

참조). 

  <그림 5> 시공간의 변화에 따른 정보와 

독자의 관계변화

Tague-Sutcliffe(1995, 31)은 한 레코드의 

정보성은 최소한 특정시점에서 이용자에게 유

용한 가치를 갖춘다고 하면서 같은 정보성이 유

사한 정보과제를 가진 두 명의 이용자들에게서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한 바 있으며, Shamber 

(1990)에 따르면 적합성이란 일정한 시점에서 

정보와 정보요구간의 관계의 양을 이용자가 판

단하는 역동적인 개념이다. 새로운 정보패러다

임의 모델은 이러한 다양하고 역동적인 정보와 

이용자간의 양태들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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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러 형태의 모델 가능성

생명 정보행태 모델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내

포하고 있는데, 세 가지 엔트로피 곡선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세 가지

중 한 가지가 영향력이 없을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감성 엔트로피에 영향을 거의 받

지 않는 정보검색의 경우를 유추해 보자. 예를 

들어 공무직에서의 단순하면서도 정확성을 요

구하는 정보검색 행태의 그래프를 추정해 보면, 

<그림 6>과 같이 검색 엔트로피의 감소가 주목

적이 되며 육체 엔트로피는 증가하지만, 감성 

엔트로피 곡선은 이 경우 거의 영향력을 주지 

못할 것이다. 전통적 기계론적 정보이론의 행태

에 가장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정

보행태의 경우 느낌과 감정적인 요소가 정보검

색결과에 미치는 정도는 최대한 배제된다.

<그림 6> 검색 엔트로피 & 육체 엔트로피

다음의 경우는 검색 엔트로피 곡선은 유의미

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로 특정 정보를 찾

는 행위가 아닌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정보행태를 보여준다(<그림 7> 참조). 여기서

는 검색 엔트로피와 마찬가지로, 감성 엔트로

피가 육체 엔트로피와 반비례관계를 나타낸다. 

즉, 전자가 감소할수록 후자는 증가한다.13) 감

성의 흐름이 긍정적인 방향 혹은 부정적인 방

향이나 관계없이 어떤 레벨에 도달할 때, 정보 

이용자의 감성 엔트로피는 정리, 즉 감소되게 

된다. 예를 들어 특정한 정보를 찾고자 하는 행

위가 아닌, 엔터테인먼트 정보의 브라우징의 

경우 감정을 포함하는 감성의 흐름이 육체 엔

트로피의 증가와 맞물려 정보행태의 양태를 결

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7> 감성 엔트로피 & 육체 엔트로피

마지막 예는 육체적 피로도를 남길 만한 상

황이 아닌 단시간내의 빠른 탐색의 정보행위를 

보여준다. 이 경우 <그림 8>과 같이 육체 엔트

로피 곡선은 무의미하고, 정보검색과 감성 곡

선만이 존재한다. 단시간내로 검색결과가 결정

나는 경우, 정보 이용자의 검색 목적에 부합하

는 정보의 내용과 이에 대한 만족도만이 중요

해지는 데, 이런 경우 이용자의 육체적 능력 등

13) 여기서 감정 엔트로피의 수렴방향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의 양방향중 하나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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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여기서 고찰할 점은 ‘단

기간’이라는 조건변수로 예를 들어, 체력이 강

한 이용자의 경우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상

대적으로 장시간 검색을 해도 피로도가 느껴지

지 않을 수 있다. 즉 이용자의 상황에 맞는 양태

의 모델이 적용될 수 있다.

<그림 8> 검색 엔트로피 & 감성 엔트로피

이러한 세 가지 엔트로피 선들의 접점의 의

미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험을 바탕으로 한 후

속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미리 가설을 세워 볼 

수는 있다. 잘 알려진 최소 노력이론은 ‘최소한

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만족을 얻는' 인간의 행

동을 설명한다. 이 모델을 생명정보 패러다임

에 적용하면, 육체 엔트로피와 정보 또는 감성 

엔트로피의 접점이 바로 이용자가 ‘최소의 노

력으로 최대만족’을 획득한 순간을 나타내는 

것인지 모른다. 여기서 만족이란 감성적 만족

일수도 있고 검색결과에 대한 이성적 만족일수

도 있다. 감성행위보다 더 근본적인 정보행위

를 기본으로 두는 검색상황 <그림 6>을 생각해 

보자. 이런 정보행태의 경우 검색과 육체 엔트

로피사이가 접점에서 만날 때, 그 접점을 정보

행위를 그만두는 최소한의 시각으로 가설을 세

워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 정보

행위를 하는 경우는 아마도 감성 엔트로피의 감

소가 ‘아직 충분하지 않을 때’일 것이다. 즉 일단 

육체 엔트로피와 정보 엔트로피 사이의 접점을 

지나고 나면, 감성 엔트로피와 검색 엔트로피의 

관계(선들 간의 관계가 여기서 발생)가 중요해

질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맥락으로 몸 엔트로피

로 묶는 것이 아닌 감성과 육체 엔트로피의 구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각 엔트로피 선의 모양은 두 가지 

조건에 의해 영향받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앞

서 설명했듯 우선 정보매체의 종류에 따른 영향

으로, 텍스트의 장르(논문, 소설, 보고서, 웹문서 

등)와 미디어의 종류(이미지, 음악, 동영상 등)

에 따른 각 엔트로피곡선의 역할의 강약과 동선

이 영향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예상 변수로는 이

용자 집단의 종류가 있다. 정보 이용자 집단의 

성격, 즉 문화적배경, 직업, 나이군 등에 따라 어

떤 엔트로피 곡선이 움직이고 강조되는지가 영

향받을 수 있다.

4. 결론 및 후속연구

본 논문은 최근의 철학 및 인지심리학계의 

흐름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행태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학계내에서 20세기의 기계론적 정

보이론 도식에서 벗어나 이용자연구 등을 통한 

정보행태 모델이 존재해 왔지만, 이를 통합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필자는 검색 엔트로피, 육체 엔트로피, 감성 엔

트로피의 새로운 개념들을 도입하여 정보행태

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보았다. 본 논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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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배경과 담론의 출발점을 제시할 뿐이며 후

속연구로써 더 많은 후속 관련이론 연구뿐 아

니라 신중한 실증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상

기한 몸, 검색, 감성 엔트로피간의 관계 역시 이

론적인 예시일 뿐 추후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

다. 또한 각 엔트로피 선들의 모양이나 접점들

의 실제적 의미에 대한 탐구 및 실험을 통한 엔

트로피 모델의 공식정립 등이 있을 수 있다. 그 

중 한 가지 가능성으로 감성 엔트로피를 재는 방

법론으로 collected data가 아닌 실시간으로 재

는 concrruent data를 논의할 수 있는데, Nahl 

(2005)의 Affective Load(AL) 개념을 응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Affective Load는 

사람들이 비효과적인(ineffective) 정보행위를 

할 때 높아진다”라고 설명하는데 여기서 AL을 

감성 엔트로피의 증가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Affective Load는 짜증남(irritation), 답

답함(fustration), 분노(rage) 등의 부정적인 

불확정성(uncertainty)인 개념이 늘어남에 따

라 산출되는 공식인데,14) 이에 따라 검색행위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반대로 행복, 만족, 

신남 등의 긍정적(positive) 감성은 검색행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Nahl 2005). 여기서 

감성 엔트로피의 총량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인 방향이거나 ‘정리’된다는 점에서 엔트로피는 

양쪽에서 모두 감소하는 방향이 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 세 가지 엔트로피간의 서로간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

어, 검색 엔트로피와 육체 엔트로피간의 관계, 

감성 엔트로피와 육체 엔트로피간의 관계는 서

로 반비례관계가 되며 역관계는 없을 것으로 판

단된다. 하지만 검색 엔트로피와 감성 엔트로피

의 관계는 서로간에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을지 

추후 결과가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정보행태 모델 중 Kuhlthau 

(1991)는 그녀의 여섯 단계 모델(Six stage model)

에서, “정보탐색 과정은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일정시간을 통해 만나는 정보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찾는 것을 추구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고 설명하며 여섯 단계의 각 단계가 Affective 

(feelings), Cognitive(thoughts), Physical(actions)

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 본 

연구의 모델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도 흥미로

울 수 있을 것이다. 열린 계에서의 정보행위의 

총합은 정보자체와 인간의 행위 전체를 포함하

며 그 에너지 총합은 거의 변치 않는다. 따라서 

어떤 엔트로피를 특정 상황에서 중요시하느냐

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나쁜 정보행위'와 ‘좋은 

정보행위’라는 이분법적인 담론은 지양될 수 

있다. 새로운 시대를 맞아 새로운 정보학의 담

론을 기대한다.

14) AL= U [irrigation+ frustration+ anxiety+ rage] x TP. 즉, Uncertainty x Time Pressur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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